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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과정에 "투명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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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아일랜드를 방문,  수도 더블린에서 미할 마

틴 아일랜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현지시간) 아일랜드를 방문 중에 우크라이나 전

쟁을 끝내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AFP,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

라이나의 등 뒤에서 어떤 장난들을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는 평화회담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영토에 관한 논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 문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 팀들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더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언제라도 필수적인 결

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거나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모

든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에도 밝힌 바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 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만나 종전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푸틴은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편만 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상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원치 않는 일이

지만 꼭 필요하다면 유럽을 상대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 국제일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과정에 "투명성" 요구

